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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폐지하라 
 

오늘은 공영방송 이야기입니다. KBS가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일 것 같습니다. 현재 월 수

신료가 2,500원인데 3,500~4,000원 정도로의 인상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

의 하수인 역할을 잘해주고 있으니 국회도 통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MBC까지 수신료

에 숟가락을 얹겠다고 나섰습니다. 수신료를 더 많이 올려서 자기들도 나눠 달라는 것이

죠. 노조원들 하고 싶은 말, 정권 대변하는 말 하면서 국민 돈 빼먹겠다는 것으로 보입니

다. 

 

사실 이들이 재정적으로 절박한 처지인 것은 분명합니다. KBS의 경우 2019년 759억원의 

사업적자를 냈습니다.1 2018년에는 585억원 적자였는데 174억이나 더 커진 겁니다. 광고 

수입이 줄어든 것이 큰 원인입니다. 2019년도 광고 수익은 2,548억원인데 2018년 3,328

억원에서 780억원이 줄었습니다. 부동산을 팔아서 겨우 메워 놓았는데 계속 그럴 수는 

없지요. MBC 역시 그렇습니다. 2019년 적자가 966억원입니다. 3년 연속 적자입니다. 시청

자들이 이런 방송을 보지 않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입니다. 

 

사정은 딱합니다만 시청료 올려서 해결하는 것은 안되죠. 돈 없으면 살림을 줄이든가 아

니면 볼만한 방송을 만들어 내야죠. 보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강제로 돈 거둬서 연명하겠

다는 건 틀렸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우리나라 공영방송의 대표는 KBS입니다. 케이블TV로는 국영인 KTV가 있고 교육방송 

EBS, 서울시의 교통방송 같은 것도 사영이 아니라는 의미에서 공영입니다. 통신사인 연

합뉴스도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공영언론입니다. 언제부터인지 MBC도 슬그머니 공영방

송이라는 타이틀이 같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많은 공영방송이 필요할까요? 공영방송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판단은 자유 사회의 기

본인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이뤄져야 합니다. 각자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어야 

 

1 2019 KBS 연차보고서,  http://padmin.static.kbs.co.kr/nbroad/2020/7/10/1594355866065_nbroad.pdf 

http://padmin.static.kbs.co.kr/nbroad/2020/7/10/1594355866065_nbroad.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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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뜻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도 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

고 있습니다. 누구도 국민 각자가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는 것을 막아서는 안됩니다. 

 

방송도 일종의 말입니다. 사람이 저마다 생각대로 말할 수 있듯이 방송도 각자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처럼 기술의 발달로 방송사의 

숫자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다양한 방송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방송의 성공 여부는 시청률에 좌우됩니다. 보다 정확

하게 말하자면 그에 따른 광고 수입이나 요금 수입이 결정하겠죠. 많은 시청자가 보는 

방송은 흥할 것이고 보지 않는 방송은 있으나마나 한 존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은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는 역할을 상당히 합니다. 특히 사회 

정치에 대한 견해는 특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견해를 잘 대변하는 방송은 흥하고 그렇

지 않은 방송은 도태되는 것, 이것이 표현의 자유의 원리를 방송에 적용한 모습입니다. 

 

공영방송의 존재는 기술 발전이 미흡해서 한 사회에 방송사가 한 두개일 때에 의미를 가

집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그 방송사가 다양한 시청자의 의견을 골고루 균형 있게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가 큰 방송사 한 두개를 만든 후 일종의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

서 국민 다수의 의견을 방송 내용에 공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죠. 일종의 국민투표 방식의 

방송인 셈입니다. 

 

공영방송의 원조인 영국의 BBC가 그랬습니다. 1920년, 방송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될 때 

세워진 것이죠. 지향하는 가치는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다양한 목소리의 반영, 둘째는 

건전한 시민 육성을 위한 국민 교육이었습니다. 시청료 강제징수 방식도 이때 시작되었

습니다. 

 

BBC 방식의 공영방송 시스템은 영연방 국가들도 퍼져 나갔습니다. 일본의 NHK처럼 다

른 많은 나라들도 그 방식을 택하게 되었죠. KBS는 일제 식민지 시기인 1927년에 국영으

로 생겨났습니다. 1979년에 소위 공영이라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영방송이란 방송국을 만드는 돈이 너무 많이 들 때 돈 많은 정부가 돈을 대서 만드는 

방송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을 공정하게 하라면서 국영대신 소위 공영이라는 형식을 취하

게 된 것이죠. 100년전의 유물인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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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성, 다양성을 표방하고 출발한 공영방송이지만 현실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영

방송은 좌파가 장악하는 것이 일반적 추세인 것으로 보입니다. 주인 없는 조직은 대개 

좌파들이 장악하죠. 영국에 ‘The Campaign for Common Sense’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요. 

상식보급운동 정도로 번역될 수 있겠습니다. 이 단체가 올해 12월 12일날 발표한 보고서

가 흥미롭습니다.2 2020년 11월 한 달 동안 BBC 코미디 프로의 364개 배역이 어떤 성향

의 코미디언으로 채워졌는지를 분석한 것인데, 결과가 충격적입니다. 전체 배역 중 74%

인 268개가 좌파로 잘 알려진 코미디언들이었습니다. 우파 또는 보수로 알려진 사람은 

1.1%, 4개의 배역만을 맡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BBC가 좌파의 둥지인 셈이죠. 보리스 

존슨 총리까지 수신료 폐지 압박에 나선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3 

 

미국의 국영방송인 PBS나 NPR도 지나치게 좌파(Liberal) 편향적이라는 비판이 많이 제기

되어 왔습니다.4 공영방송이 국민의 소리를 공정하게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좌파 지식인

의 사상 투쟁의 수단이 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공영방송은 더욱 심한 것 같습니다. KBS와 MBC의 방송 내용은 거의 정권 선

전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광고도 부쩍 국토교통부, 환경부, 부산시 등 정부부처의 광고들

이 많이 늘었습니다. 김어준이 진행하는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다 보

니 시청자가 떨어져 나가고 광고 수입도 줄어서 적자를 면치 못하게 된 것이죠. 그런 방

송을 왜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합니까. 수신료 폐지는 물론이고 아예 민영화가 필요하

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거 하고 싶으면 각자 유튜브에 자기 채널 만들어서 하면 될 일입

니다. 

 

최초의 공영방송이 생긴 이후 100년 동안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채널

의 숫자가 거의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전파 사용 기술이 좋아졌기 때문에 아주 

좁은 주파수 대역폭만 가지고도 지상파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채널의 숫자에 

거의 제약이 없어졌다는 말입니다. 케이블TV는 또 어떻습니까? 정부가 막지만 않는다면 

 

2  The Campaign for Common Sense, A Barrel of Laughs: the BBC, diversity, & comedy, 2020. 

https://campaigncommonsense.com/wp-content/uploads/2020/12/CCS-A-Barrel-of-Laughs-FINAL-PUBLIC.pdf 

3 https://www.express.co.uk/news/politics/1361182/bbc-tv-licence-fee-scrapped-boris-johnson-decriminalise-

dufund-the-bbc-David-clementi 

4 Is public broadcasting too liberal? May 26, 2005, https://www.nbcnews.com/id/wbna7982233 

https://campaigncommonsense.com/wp-content/uploads/2020/12/CCS-A-Barrel-of-Laughs-FINAL-PUBLIC.pdf
https://www.express.co.uk/news/politics/1361182/bbc-tv-licence-fee-scrapped-boris-johnson-decriminalise-dufund-the-bbc-David-clementi
https://www.express.co.uk/news/politics/1361182/bbc-tv-licence-fee-scrapped-boris-johnson-decriminalise-dufund-the-bbc-David-clementi
https://www.nbcnews.com/id/wbna798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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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채널 같은 것 무한대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은 글자 그대로 무한대입

니다. 

 

채널을 여는 것뿐 아니라 방송 콘텐츠를 만들기도 쉬워졌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만으로

도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시대입니다. 영상 제작 노하우를 가진 젊은이들의 숫자도 정말 

많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영상을 찍고 편집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채널도 무한대, 그것을 채울 컨텐츠도 무한대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온갖 다양한 목소리

들이 다 표출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왜 공영방송이 필요합니까? 다양한 목소리

의 방송을 허용하고 시청자가 골라서 보면 됩니다. 시청자가 원하는 방송은 흥하고 원치 

않는 방송은 도태될 것입니다. 그것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구현하는 방법입

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방송의 공정성이 침해된다는 말을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방송의 공

정성 여부는 시청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편파적인지의 여부는 입장의 차이일 뿐입니다. 

A에게 공정한 말도 B에게는 편파적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명백히 허위 사실이거나 타인

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민형사상의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꼭 공영방송이 필요하다면 KTV와 EBS 정도로 충분합니다. 좌파 방송을 하면서 직원 각

자 영리추구를 하는 조직이 KBS, MBC, 교통방송입니다. 직원의 60%가 억대 연봉이라는 

것은5 그 직원들이 영리추구를 하고 있다는 말이죠. 민영화하는 것이 답입니다. 시청료는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노조가 원하는 대로 방송을 하고 싶다면 노조원들이 

돈을 모아서 방송국을 만들든 인수하든 하는 것이 옳습니다. 지금 같은 추세로 나아간다

면 한국의 방송사들이 중국의 CCTV나 북한의 조선중앙방송처럼 되지 말라는 법도 없습

니다. 

 

더 나아가 방송사 설립 자체를 자유화해야 합니다. 방송사를 세우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

아야 하는 제도는 주파수가 귀할 때의 유물입니다. 그것을 빌미로 처음에는 권력자가 방

송을 장악했고 이제는 좌파 노조, 시민단체 등이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

자의 외면을 받아 소멸의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그런 방송들은 자연스럽게 도태되

게 두면 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시청자들이 원하는 방송이 생겨나게 해야 합니다. 방송

 

5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1/2018102101651.html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21/201810210165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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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 출판사처럼 설립을 자유화하고 선택은 시청자들에게 맡기면 됩니다. 방송 재허가제

도라는 것도 당연히 폐지해야 합니다. 재허가제도는 방송을 권력의 시녀, 노조와 시민단

체의 시녀로 만들 뿐입니다. 방송시장에 혁명적인 변화를 제안합니다. 

 

김정호 / 김정호의 경제TV 크리에이터,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